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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뼈있는 정안 

“그러 스도와 힘 께 죽￡연 그러 스도와 힘께 살것 이 요， 
그리 스도와 함께 묻혔~연 ‘그러 스도와 함께 부웰 하리 

라" 

그러스도 혜운에 모든 것을 앓고 버렸A냐.ï듣 것을 
얻고 죽음무로부터 영원히 숭리한 우리 조상 치영자들의 
축일을 내일로 우리는 맞이하게 웠~며 조상올 추모하며 
기리는 중추절을 또한 맞이하게 됐읍니다. 

1784녕 이승훈이 에드로라는 온영A로 영세한 이후 이 
금수강산에 하느닝 의 복음의 씨 앗은 싹트기 시 작하였 지 
만 가는 곳마마 피록 세워지고 피거릎A로 자란 하느닝 

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융니마 우러나 
라에 있어서도 근벡년동안이나 모진 박해 (신유 1800-18 

01, 기해 1839-1841, 영인 1866-1867)가 계속되었지만 
복읍의 씨앗운 더--;- 갚은 뿐리흘 박고 더낙 튼튼히 차랐 
융니다t 우리 조상 치영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 
고 그붐의 말씀을 믿었기 째문에 사경에서도 위로를 말 
었고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고 외로운 곳에서도 외 
호움올 올랐고 숨어 살연서 도 행복을 느꼈고 가난하게 
살연서 도 하증을 올랐고 실망하지 않았읍니 다. 

우리논 치명자들의 후손입니다. 익 200년후안 오늘， 우l 
리의 생활과 우리 조상 치영자들의 생활과 비교해 볼 혜 
우리의 현재 생활윤 얼마냐 행복합니까? 매일 성당에 갈 a 수 있고 신부닝을 만냐 외울 수 있고 어디서나 옛옛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우려가 믿는 신앙혜운에 재 · 
산， 영예， 직장， 가운도 버릴、필요가 없4며 가정도 ，떠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은 뼈있 
는 치영자 후손답지 않게 더무도 미지근합니마. 주일만 
지키는 주일신자， 봉헌금 몇푼을 아끼는 인색한 신자， 
육신의 안일과 현세의 출세， 부귀에만 옐중한 신자， 가 
운의 언창과 자손의 출세만 파라고 걱정하는 신자생환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태도가 아난‘지 만성해 봅시다. 
끝무로， 빼있는 치영자 후손의 긍지와 주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자 유대철(베드로)과 같이 불덩이라도 
업에 넣는 용기， 복녀 골롬바， 아네스 같은 모진 ‘애에도 

{ 굴하지 않는 주닝께 대한 순결한 사랑， 복자 최방지거와 
같은 열광적 인 전교열올 본받아 실천합시 마. 
“냐도 사랑이다. 그도 사랑이다. 그가 이것을 했는데 

나 어찌 잘 할 수 없￡랴"(성 아오스딩) . 
우리조상 치영자들이 피와 옥숭￡로 그러스도를 증거 

했다연 우리는 둥뼈가 굽어지고 두더지 손이 펄 배까지 
땅과 수고로 그러스도를 증거함시다 . 

(서 학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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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결의 

“주닝의 성령이 냐에게 내리섰다. 주께서 냐에게 기릎 
을 부L~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천하게 하셨다 . 
주께서 냐를 보내시어 묶안 사랑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 
고， 눈언 사랑들윤 보게 하고， 억 눌런 시-랍들에 게 는 자유 

를 주며 , 주닝 의 윤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4， 
18-19) . 
우리는 교회성서와 공의회 문헌 ， 한국주교단 메세지를 

통해서 정치 ， 경제 i 사회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 인 

권회복， 민주회복을 외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접접 심각해져만 가고 교회 
의 예언자석 사영을 수챙함에 있어서 어려움윤 더츄 고 
촉되고， 양성수안을만이 날로 늘어얀 가는 실정이다 . 
또한 요늘의 사회 정의우현에 봄 바쳐야 할 우리는 이 

러한 상황올 절감하지 웃하여 요세의 고달픈 순례(민수l 
1장-12장)를 기피했고， “착한 사마리아안을(.루기"， 0 ， 25 
-37) 동경렀을 뿐， 그 사마리아인은 되지 웃했다 ” 그 
리하여 “행동없는 믿음윤 죽윤 밀음"(야고2， 14-26)이라 
는 철책을 연할 수 없었먼 우리였다. 
그러으로 우리는 이 시대척 상황속에서 주께서 우엇올 

요구하시는지를 깨양고저 옐열히 ·기도하고 1977.. 9.12일 

부터 단식기도를 계속하연서 마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한다. 

1. 가난하고 억눌런 형제들과 고동을 함께하고 우리 
자신의 내켜쐐신을 위하는 보마 적극척인 신앙행위를 계 
속한마. 

2. 인간 기본권올 저해하거나， 독소가 되는 모든 법 
체제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한다. 

3. 긴급조치로 쿠속펀 학생， 교수， 근로자， 민주인사 
성직자의 석방을 계속 촉구한마. 

1 9 7 7. 9. 20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천국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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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 점 이 

디 성서 교실@口 

해설 

김윤태 

저자 : 이 서간의 저자는 자신을 「하느닝과 예수 그리 
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선통은 
그를「주의 형제안 야고버」로 본마(마태 13, 55). 이 야고 
버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고 기원 후 62년 경에 순 
교하였다. 
물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냐 초대 교회에 야고배라는 
이릎을 가진 사갑이 4， 5영이냐 둥장하여 여기서 말하는 
야고어가 어먼 야고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 
제베데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벼(마르1 ， 19) 가 아닝은 

확실하나(사도12 ， 2)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버 (마태 l 
0， 3)와 같은 사람일 것이마는 설이 요랫동안 논쟁의 대 
상이 되어왔다.4세기에 동 · 서방교회 천만이 야고배서 
를 정전￡로 인정하연서 얄페오의 아들안 사도 야고버와 

예 루살렘 의 감독인 야고버 가 같은 사람이 라는 주장이 우 
세해졌￡냐 근래에는 다시 그 반대 설이 유력해지고 있 
다. ‘ 

사정이 어떠하은 이 서간이 보여주는 아라에아척 표현 
방법과， 저자가 쿠약사상에 홍달하였먼 정ξ로 보아 그 
가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버라고 할 수 있마. 
수신인 : 야고버 서 1장1절에 냐타난 수신안들은 「흩어 
져있는 12지파」이마. 이스라옐 빼성이 12지파로 구성되 
어 있는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서간안에 
서 12지파는 이스라앨 백성을 뭇하지 않고 이스라옐 백 
성가훈데서 예수를 받게된 사랍들， 즉 유데아계 기독자 
들을 의마하거나 아니연 유데아계 기독자플파 외교계 기 
독자들을 통탤어 의마할 것이다. 사실 교회가 바로 새로 
운 이스라옐이마(갈라 6, 6) . 
집필 장소와 연대 : 이 서간이 예루살렘의 야고버로부 

터 유래된 것이라연 예루살랭에서 62년 이선에 기록되었 

을것이다 사상 이 서간에서 야고배는 신자들의 열성과 
신앙이 식어졌마고 하는데 이걸 보아 그의 생애 말기인 

62년 이전에 저숭되었다 할 수 있다. 1세기 후반경이라 
는 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다， 

집필동기 :저자는 이 서간을 칩필함A로써 당시 이완 
되었고 지쳐있던 교회를 (5 , 19 이하) 이스라옐의 지서운 
학유형의 천흥을 따라서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려 했다. 
문학 유형 : 이 서간은 완천한 펀지 형태가 아니고 일 

종의 세련되지 않은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창작부분 
윤 많지 않고 지혜운학에 속하는 장언， 지서， 집회서， 
도비 아서 , 12성 조의 유언서 , 조상들의 금언집 같은 유대 
운학을 인용하고 있으며 예수의 사상도 그당시의 구천 
을 따라， 인용하고 있마 
내용 : 이 서 간의 두가지 큰 테 마는 φ약한 자에 대 한 ’ 

사랑스런 판섬과 @신앙의 생훨화이다. 약자에 대한 관 
싱은 유대교의 오랜 천통일뿐 아니라 예수의 거융되는 
가르챔파 일치하고. 행동으로 중영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 르는 믿음이 라는 주장도 구약과 신약의 예 수나 바울로 
의 가르첨 파 일치한마. 

셜계，감리 허가수속그 하느닝의 성안파 교형사얘둘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 l ’ “ .，신 원 건 축 연 구 소 

1 글 건축사 
김 철 수 (금우〈언)) 

양 전 주 가 톨 먹 센 타 220호실 
천화 3-7780, (야간) 3-1449 

{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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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순교자 현양 글짖기口 

심 사 팽〔審효評) 

이승헌 ... 
85연의 웅모작품을 발았을 빼， 첫해로 느갤 수 있었만 l 

것은 양적(뀔的)인 연에서 본다고 해도 그만큼 응모자가 
적었다는데서 우선 섭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냐 한연 생각하연 백지 교회의， 알만부 노인들의 

웅오작품을 대했올 해，성사자의 눈시울을 뜨검케 했다. 
또 한연 중고등학생들의 작품올 보았을 해， 몇몇 학생들 

은 노트 쪽지에다 낙서를 하듯 그령을 그러고 마쿠 난필 

로 글을 적어 웅모했다는 점은， 우모(無홉)한 용기를 내 

는데는 딱하다느니보다는 경계를 아끼고 싶지않다. 본대 i 
로 느낀대로 쓴다는 것은 하냐의 장운(雜文)은 될지언정 γ"' 1 
“산운이냐 시”는 펼 수 없기 혜운이다. 

하나의 작풍이란 양적인 풍작(뿔作)보다는 질적(質的) 
인 풍착을 우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고 보연 글 
을 써보겠다는데 앞서 자신(自身)올 가누고 냐갈 기초공 
사(월짧I짧)가 요청되지 않을 수없A니 이것은 바로 그 
착자(作者)를 이끌고 나갈 주체성 (主#性)이 되기 혜뭄 

이다. 
끝으로 내년 「순교자 현양대회 J 에 더 큰 기대를 결연 

서 이언 웅모자 여러붐의 가정에 하느넙의 은총이 충만 
하융기를 뱅니다. 

(필자 :시인， 

께Îj월간 약진천북 운예부장，운인협회 시분과 위원장) 

※ 입상자 명단 

口우수상 

중고등부 박미 선 (천동) …“신녕 ” 
양춘옥(상관h.“순교복자” 

일반부 엄정 해 (김제) ... “뿔火” 

口입선 

국민학교부 장진숙(전동)이상원(서학동)이태화 (서학동) 1 
중고등부 김강자 (정읍)， 김영숙(정읍)， 박경준(장수)， 

송애연 (팡마)， 유아가다 (서학동)， 정 보영 

(용안)， 정영순 (고산)， 지연화(화산) 

일반부 박창순 (남원)， 서재철 (화산)， ‘ 윤갑낭 (노송동) 

이경애 (상판)， 이덕근 (주현동) , 최금환 (정읍) 

※입상자는 척당한 기회에 상풍 찾아가시기 바랑 

，출풍자자 천원에 게 기 녕 볼펜 드립 

; 뚫훨뚫뚫춤뚫뚫뚫 ↓↓#축;홉 l 
: /(\ 톨뭘a톨:1'톨 

전주특 약점 -, --- 고급화된 기성복(성안용， 아동용) 

-‘ 유 소 연 (율리안냐) --
홈 @ 445 1 풍념제과 분점 앞 



口 순교자l 혐양 글짓기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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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복 자 

상판중학교 2 년 양 춘 옥 

순교는 종교의 참됩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마치는 행위이마 .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A혜 천주교를 처음 알게펀 우리 조상들은 이세상에 

-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얻은 것처휠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심A로 얻었다. 그러나 그 
’ 해 나라의 세도를 장고 냈던 사랑중에 천주교 믿는 사랑을 몹시 미워한 마음씨 나쁜 사 
람이 이었마. 그 사랍들은 천주과 λ1 자들올 장아마 가두고 매질하는 풍 싱한 고운과 벌 
을주돼천주교를 뭇 믿게 위협라혔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가 하느닝의 
가르칩올 바로 천하는 종교이므로 죽A연서도 천주교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 그러하여 

우리 천주교를 믿는 사랑은 잡히어 고운 끝에 순교지에서 죽A며 자기 종교에 거짓이 

없음을 증거하였다. 
이 렇게 하느낭만을 위하여 죽은 시-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모뱀적인 사람 

을 교회에서는 가려 내 어 공경하도폭 정하였는데 그런 분올 〈복자〉 라고 한마.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103붐의 복자가 있A며 우리 천주 교구에도 피흘린 A상백합..2..로 

1、‘ 유명한 동-정부부를 위시 하여 수많운 순교자들이 있마. 9월은 이런 순교자들흘 특벨히 
기억하며 공경하는 휴자 성월이라고 한다. 
지난벤 우리 학생회에서도 천주 치영자 산에 간일이 있마 . 가랑비가 촉촉히 내리는 

미 끄러 운 걸을 우리 는 올라갔다. 우리 들이 동정 부부 유 요한과 이 누같다 요소에 도착 
했을 혜도 가랑비는 여전히 내렸다 . 냐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예 수넙 의 나라를 그리 스도의 나라를 이 룩하기 위 하여 순교한 거 룩한사랑이 여 ! 천능 

하신 천주께 천규하시어 성스러운 돗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 
흑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또한 당신 교회를 더욱 발전케 하시며 교우들은 그러스 
도의 계명올 더욱 착실히 지키게 하소서 라고 
그러스도의 복음이 동방 일우의 처사국A로 자처하먼 이 쇄국 조선에 플어온 경위는 

우리가 자발석A로 중국 북경A로 건너가 복음을 가져와서 독창적￡포 천교 하였다. 

이 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 만이 까지고 있는 자랑이요 영광이마. 
당시의 지리석 조건파 한 민족의 케성파 진통이라는 자연적 여건도 있었지만 가장시 

달리는 만족들 가운데 하냐인 우리 겨례에게 천주닝께서 이와같은 득옐한 성리를 베푸 
섬에는 쿠제사엽 에 있어 특밸한 사영을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이다 . 
우리는 그 어느혜보마도 모둔 것을 그러스도 안에 재건하고 모든 사랑을 구원의、경로 
인도할 긴급한 사영올 띠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파 행동A로 그러스 
플 증거하고 복옴을 천파하며 히-늘에 계신 천능하신 하느닝 아버지께 영광을 몰려야 한 
다. 
하느닝은 스스로 돕는이를 도우싱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 그 

얼마나 신덕 이 굳었던가를 다시 생각하여 그들의 후손된 긍지를 간직함과 함께 그러한 
후손의 자격을 갖출것이며 목자들의 한활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진리와 성총￡로 ’ 
정욕하여 그러스도 왕국을 확충하는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마 

횟꿇 

디아동복 전문口 

까치의 접 
이 윤 례 (테레사) 

남중 학 교 정문옆 

(남노파출소 •-) 동부시장) 

l 
> 1 디타자수리 ，취엽알선 ，애월집정 口 @사진기계 · 사진채료 도산매@ 

태 광 사 
(쿠 태 양 사j 

유 엉 룬(가이마-노) 

전주시 중앙동 3 가 67 
천주우체국후운 앞 

융 2-6346 

뉴- 타 자 학원 

원장 심 솜 무(바오로) 
전화 @ 6 6 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써|느 의상실 

최 훈 자(로사리아) 

천주시 중앙통 천주극장 동연입 구 

전화 @ 6 219 

글·은·보석 · 고글시계는 
‘@교우들의 건 강 판리 센타g 口개원안내['] 

전주 남문옆 교루집으로 오세요 
영진 약국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미성당시계점 

수석(水石)치과의원 
-조제약 전품 천주시 중앙통 3가 42~1 

장 ë그1 태 (방지거 ) 
김 을 태(베드로) 〈박 소아괴 〉 앞 

훌 2-3301 (자택 2-8548) 
훌육교옆 중앙 시장흥 원장 결 혐(아오스명) 

(전화 @ 4577) 선화 @ 166fl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다음주 (1 0월 2일) 는 쇠홀칠r、휠iIij휠‘ “짧lf 축·딜017’테|좌화|다(출판사의 추석철 휴일 관계) 
본당에서는 소쇠윷 보내일 필요가 없읍니다 . 착오 없으시기 바합니 다 

1 추정-훨흙좋。fl웰ll 앗신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성시다 각 본당에서는 이날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마 
우리 묘둔 정성껏 미사예물융 옹헌하고 마사에 참례첼시안 
이날 봉헌펀 미사예울 선액은 순교자 기녕관 건립τ ~I 셜옥석올 위해 쓰여집니닥 

g : 擺2蠻1讓헬않O혜1識l휠灣짧덮짧에다추고히는 국군 장뱅올 위한 튜벌 헌금 있음 
4 , 덕진 성당 준골식 (10윌 3일 오후 2시) 
5 , 4 지구 추석합동 위령미사 (27일 오천 11시， 교회묘지， 주교닝 접천) 

※루꽃;f 훨흥E뿔뀔홉}랄쩔활1칭넓훤}훨널SS，굶넓T 쩔쩔합니다-성프렌:::<1 스꼬 재속 3회 천북지부 
디 방송안내 調뚫織) ."랩웰 활 ff샤 뚫붕 「調확혈혈1초훈옳앉웰찮황송 

·샘활종교(매월 쳐휴영 아칭 7시 40τ，프윈료， 7J 준호 신부 방송) 

(4) 

옐A빼ι뻐띠뿔 

@ 

XI 
사 둡 

贊

6시 ， 정성껏 봉헌합 

오현택 
박장훈 

주임 ~J부 
사도 회장 

l 

1. 청소년 월례회 : 10시 마、사 후 
2 . 추석함동 미사예물 빠짐없이 정성 껏 봉헌 합시마 
3 . 추석불우 이웃돕기 헌금 : 오늘 주얼 2차 헌금에 
4 . 추가 교무금 통장 배당 받아가세요， 밀린 교누긍 조­
속 완납비-랍 

5. 야외미사 : 10월 l일 오후 4시 ， 치영자산 
※ 주일학생 빛 뭇있는 분들의 참여 바합 

6. 사도회 월례회 ; 마음주 공식미사 후 
7. 매피효| 가입식 : 9일 10시 미사 중 
η 지난주 몰힘금 :19 ， 305원 

(훌설야) 천화 07366 컸쏠 삶창 잃 렇 럴 
、J 、../、../

1. 추석합동 미사 : 27일(화) 오천 9^](본당) , 오전11시 
(교회묘지) 

※ 미사 예물-26일까지 시우실에 정수 
2 . 중고샘 특전 미사 : 매 (로)오후 7시만 
학생둡은 의우적A로 참여 바랍 

3 회장단 합의에따라 반상회 가지기로， 해당일정에 빠-
짐없이 잔석마랍 · 

4. 신자들의 기도; 강용한， 이명채 ， 오순화 
미 지난주 옹헌금 : 57 ， 250원 

(션동) 천화 @3222 
、../、../

추임 
보좌 

‘ 시-도 

1 , 첫 성 체 : 25일 공식 미 사 중 
2 추석 (27일 )합동 위령미사: 오천 6시， 11시(교회묘，지 ) 
오후 7시안 

3. 유아세례 : 9월 30일〈금〉어머니 미사 후 
4 . 방지거 3회 월례회 : 1 0월 2일 오후 2시반， 

업회 ·허원식· 있음 
5 . 노인학교 : 매주 (수)오후 2-5시 
6 . 축 데레사 축일 ! (10월 1일)축하합니다 

r-..r-.. r-.. 주임 신부 
(노송동) 천화 @7032 보좌 신부 

'--' '--' '--' 사도 회장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 청도효|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 
3. 추석합동 위렁미사 : 오천 11시 (공동묘지)， 오후7시 

간당) 
4. 반극 복자 대축일 (26) : ’저녁 7시안 미사만 있음 
5 . 치 명자산에서 미사 : 9월 30일(금)오천 1 0시 
6 / 어 린이 영세식 : 10 월 1얼(토)오후 2시 
7 . 77년도 교무금 25%추가책청 ， 교회 회계년도가 변경 

(9월말→12월일)되 었으니 ，착오없기 바랑 
※ 자세한것은 사무실에 문의바람 

口 지난주 볼회급 : 26 ， 376원 ’ 

목
 석
 석
 

용
 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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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미
 

부
 부
 장
 

신
 신
 회
 

-공아영 
권용희 
박종용 

@365l 
3874 선효} (중앙) 

、../、ι

(탁전) 천화 02182 창폴 싫찮 휩 훌 룹 
、../、ι

1 . 성가연습 : (월 수 · 로) 오후 3시， 학생 · 청년- (토 · 

일)미사후 
2. 추석합동 위령미사 : '27일 저녁 7시안 
3 . 10월 청주는 군인주일 ! 정성껏 봉헌 합시다 
4. 미사는 앞자리에서 ， 시간 엽수 바람， 
퓨히 청년， 학생 ." 

5. 신축 비품산입 감사 ! 
-미사지향 안내판(어머니 성가대， 
미사 순서 안내판 (치영자의모후 P . ) 

6 . 새성당 조경에 협조를." 신입응 본당 사무싶에 
口 지난주 볼헌금 : 5 ， 1 70원 

헐
 섭
 종
 

환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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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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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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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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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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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호재，화산동一노환규，완산동-조식 ， 태영동-송 
영자，진욱동-서용현， 기 타-허순벅) 반회장(마4-1 
".유순자， 마4 ‘-2 ."신영 애 , 다4-3 '" 이 인자， 다 3가 

-김정레， 다1 . 2가 ".허로사1 중학동".입복헤， 고사 
1가 ".박성순， 고사2가 ".이순형 , 화산동".노환규i 완 
사동.-조식 , 태 2-..1 " 최 소자 ， 태 2-2 ,,' 최 알명 , 
태2-3' 최복주， 태 2-4 '" 홍안냐，태 2- 5'" 김 바울라­
태 2-6 '"신앙지가， 진1 ".김행자， 진-2양바울라’-
진3- 김안냐， 기타-허 데레사 

2 , 추석합동 위령미사 : 27일 오전 
시마 

3 . 미사시간 변경 ; 아침 이사 ，， 6시 , 저녁미시" ，，7시 
A 교무닫 9월 내로 완납 바합니마 
; . 파됨마 성모상 가정방문 : 1 0월 2얼 부터 밤 8시， 성 

당에서 시작 ( 1박2일、 
디 지 난주 볼헌금 : 18 ， 920펙 

(져월울) 천화 @2강6 
、../、ι 、../

l ※ 26일은 순교복자 축일 ! 정성것 키도합시다 
1 . 근라라 형제호1 : 오늘 오후 l시밭 
2 어른 남녀 교리 : 1 0월 첫 금요일 밤8시 
3 . 추석합동 위령미사 예물 사무실에 접수바람 
미사시간 새벽 6λL 오천 11시 (공동묘지) , 저녁 7시안 

4. 동반장 회의 : 애월 첫주일 방 
5 , 새성당 건립헌금 신업총계 30 ， 750 ， 000원 

영 단은 차후발표， 신입 금액 윤 속히 납부-바랑 

‘ 

쯤 3-3272 * 보팡출판사 

/ 

r、r、

(복차) 
、../、/

1. 사도회 확대회 : 다음주얼 공식마사 후 

임원， 구역 ， 안회장1 고운들 빠짐없이 참석바랍 
구역 회 장 (다가동-이 정 우， 중앙동-홍영 션， 고사동-

김종택 
조성호 

주임 신부 
사도호| 장 @5238 천화 


